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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수준으로 제어 가능한 나노 프로펠러
2007-07-20    생명과학 / KISTI

세포 수준의 액체의 양을 제어하는 것은 의학에서 정확한 약물 전달과 세포의 내부와
외부의 액체 흐름을 제어하는 등의 매우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하지만 이러한
분자 수준의 기계를 제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재 효율적인 약물 전달을 위하여 다
양한 나노입자와 나노 반응기를 이용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정밀하고 작은 분자 수준
의 기계를 제조하기에는 기술적 한계가 있다.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 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의 페트르 크랄
(Petr Kral) 교수와 연구원들은 분자크기의 날개를 가진 나노수준의 프로펠러를 조립
하는 이론적 청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들의 연구 결과는 과학저널 네이처에 7월 12일
자로 연구 하이라이트로 요약되었고, 물리학 리뷰 레터지에 6월 28일자로 발표되었
다. 

고전 분자 동역학 전산모사를 이용하여 마이크로 수준의 환경하에서 어떻게 작은 프로
펠러가 액체를 퍼 올릴 수 있는지를 현실화시켰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어떻게 분자수
준의 소자가 가스의 흐름내에서 반응하는지를 연구하였다. 이번에는 처음으로 물이나
기름과 같은 액체를 분자 프로펠러를 이용하여 퍼 올리는 것을 보여주었다. 

연구진들은 분자 수준의 프로펠러 날개을 이용하여 물에 대한 감지도를 높히고, 효율
적으로 액체를 퍼 올릴 수 있게 하였다. 만약에 프로펠러의 날개가 물을 밀어내는 소수
성일 경우 많은 물을 끌어 올릴 수 있고, 반면에 친수성일 경우 아주 적은 양의 물을 끌
어올리게 되는 원리이다. 친수성과 소수성 형태에서의 물을 끌어 올리는 속도와 효율
은 대략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효율은 프로펠러 날개
의 크기, 모양, 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성에 따라 달라졌다. 

결론적으로, 여기에 생물학적 분자를 프로펠러 날개에 부착하여 분자 수준의 세포제어
와 생체 적합성이 우수한 액체만 끌어올리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연구진들은 설명하였
다. 이러한 기술은 현재 아직도 연구 단계이므로 당장 현실화되기까지는 최소한 몇년
이 걸리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연구진들은 생물학 시스템에서 작은 박테리아의 이동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생
물학과 무기 화학의 하이브리드 환경에 대한 나노 수준의 소자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
다고 크랄 교수는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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